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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실손의료보험,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보험료 반환

□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 임원진들은 지난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실

손의료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하여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보험료를 환

불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고 전함.

o 실제로 일부 손보사에서는 지난 8월부터 중복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환불 조치해 

오고 있었으나, 지난 13일 국감을 통해 타 보험사들도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

입된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함.

□ 국감 자료에 따르면 손보사의 과소보험금 및 과다보험료 납부액을 추산한 결과, 지난 

2008년까지 손보업계의 중복가입자 과다보험료는 최소 1,0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

타났으며, 2018년에는 최소 2,718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임.  

o 이는 금융당국이 2003년 10월 이후 신계약에 대한 비례보상 적용 방침을 밝히기는 했

으나, 보험금 지급 지침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 손보업계가 신ㆍ구계약 

중복가입자의 중복 구간에 대해서는 ‘구계약 우선보상, 신계약 잔여보상’ 방식으로 보

험금을 과소 지급하였기 때문임.

o 이에 따라 구계약을 가지고 있는 신계약 보유자, 즉 중복보유자들은 계약건당 보험

료는 과잉 징수되며, 수급건당 보험금은 과소지급 됨에 따라 전체 중복 보유자들이 

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한 셈임.

□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 11월 신ㆍ구계약 중복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

않도록 절대비례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, 현재 중복 가입조회 및 가입규

모도 제대로 파악되고 않고 있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 수립이 시

급한 실정임.

o 과소보험금 지급 및 과다보험료 부과 등 잘못된 보험업계 지급관행을 수정하고 철저한 

관리감독 주문, 중복 가입조회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할 방침임.

(의료실손보험 문제해결, 아직 요원하다!,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실, 10/13)




